
“오이를 잘라줘. 홍당무도 잘라줘야지.”
“오노기야, 너 주먹밥 만들기 전 손은 씻고 온거야?”
“고구마를잘게부숴줘. 너무크게썰어서빵이합쳐지질않아.”
어린이ㆍ청소년들이 무리 지어 시끌벅적했다. 300여 명의 청소

년들이 30명씩 조를 지어 음식을 만들고 있다. 
고구마샌드위치를 만든 김다혜(부영초등 3년)양은“샌드위치

를 만드는데 땅콩, 마요네즈, 머스타드 소스, 식빵, 고구마 등이 들
어갔어요.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서 더욱
즐거웠어요.”
윤희성(이수중학교 2년)군은“고구마

캘 때와 만들 때 힘들었는데, 만든 것을
먹어보니 뿌뜻한 생각이 든다”며“음식
을 직접 만드니 소중함을 알겠다. 이제 집
에서 음식투정은 안하겠다”고 말했다.
주먹밥 만들기를 한 전완기(영강초등 5

년)군과 박지인(효광초등 3년)양은“오
이, 홍당무, 단무지, 고구마, 밥으로 주먹
밥을 만들었다. 잘 만든 것은 기분이 좋고, 잘못 만든 것은 모두
먹어버렸다”며 함박웃음을 지어보였다.
고구마피자에‘자비’라는 글자를 새겨넣어‘자비의 피자’가 되

어버린 김지현(부영초등 4년)양이 속한 조에서는“고구마는 몸에
좋다. 우리 것이 가장 맛있을 것이다”라고 자랑이 끊이질 않았다.
전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종삼, 지부장 김재기, 이하 전남

파라미타)는 11월 13~14일 나주 심향사(주지 원광)에서‘채소과
일 365, 가족건강 365’를 주제로 가족과 함께하는 오감(五感)만족
건강캠프를 개최했다.
행사는 인스턴트 식품에 중독된 청소년의 위험한 건강과 자연

주의적 사찰음식 체험을 목적으로 직접 건강 식재료를 채취해 요
리ㆍ시식하는 실습이 진행됐다.  
13일 열린 입재식에는 원광 스님(전남파라미타 부회장), 대요

스님(사무총장), 지용현 회장(광주전남신도회)을 비롯한 250여 어
린이, 청소년과 다문화가족이 참여했다.
원광 스님은 인사말에서“심향사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

하며 자연 속 식재료로 만든 사찰음식을 통해 마음의 향기를 찾아
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는 입재식을 시작으로 식자재 채취, 식재료 정리(세척과 선

별작업), 문화놀이, 우리집 식탁 자랑 퍼포먼스(다문화가족과 함
께)가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심향사 문화재 보기, 교리퀴즈, 요리
실습 및 경연대회, 마음나누기 등이 열렸다. 
행사 시작에 앞서 아이들이 심향사에 도착할 무렵이었다. 운영

진, 자원봉사, 담당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기다리며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토요일 오전 11시. 아이들과 학부모를 가득 실은 버스
들이 속속 도착했다.
불교세가 가장 열악하다는 전남지역에서 청소년 불자들을 위한

행사를 하면‘40~50명이나 모이려나’하는 생각에 체념하는 경우
가 많다. 행사를 기획한 실무진들이 조바심을 내는 것은 당연했
다. 하지만 기우였다.
1대, 2대 그리고 이어서 도착하고 버스에서 아이들이 밀려 내려

왔다. 어느새 심향사 앞뜰에는 250여명의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들로 가득찼다.
최대 참가자 200명을 생각했던 실무진들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이러면 행사 준비하는 맛이 나지요. 하하하.”
1개월 가까이 행사를 준비한 김재기 지부장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행사장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심향사는 담양공업고

등학교와 담이 필요없는 한 울타리 속에 있다. 학교의 운동장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학교의 체육관은 어린불자들에게 충분
한 법당의 공간이 된다.
캠프에는 전남지역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법회를 진행하고 있는

사찰에서 참여를 했다. 청소년ㆍ어린이 법회는 호남지역 최대의
대도시인 광주에서도 1~2군데만 운영할 정도로 대부분 사찰에서
외면하기 쉬운 분야이다. 
이런 면에서 나주 심향사, 순천 흥선사, 금당절은 전남지역 보

배들을 키우는 사찰들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들 사찰의 어린이회,
청소년 법회의 회원들이 참여를 했다. 여기에 일반 파라미타회원
과 청소년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아이들까지 함께했다.
입재식이 끝난 참가자들은 나주 봉황면의 농장으로 가 고구마

무 등을 캤다. 어린이ㆍ청소년들이 저마다 장갑을 끼고는 호미를
들고 밭에 쭈그려 앉았다. 푸대자루를 들고 여기저기를 종종 걸음
으로 다니는 모습도 보였다. 300여 평의 고구마ㆍ무 밭에서는 웃
음소리가 그칠 줄 모른다.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신기하기도 해요. 땅속에 이렇게 고구마
있는 줄은 처음 알았으니까요.”밭에서 캐낸 무를 들고 흙을 툭툭
털어내 즉석에서 베어 무는 청소년도 있다. “쌉싸름한 것이 맛있
네요.”참가자들은 뽑아온 고구마ㆍ무 등 음식 재료들을 일일이
닦아냈다.
저녁 7시. 대강당에서는 왁짜지껄 놀이마당과 세계음식을 맛

볼 수 있는 시간이 펼쳐졌다. 80여 다문화가족이 함께 한 행사장
한켠에서는 필리핀, 몽골, 중국에서 온 이주여성 20여 명이 자신
의 나라의 음식을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필리핀에 온 리리베스씨는 생일잔치와 회갑 잔치날에 먹는 음

식인 엠부띠도, 룸비아 상라이를 선보였다. 몽골에서 온 임성애
씨는 호슈르, 당근샐러드를, 중국에서 온 이취란·백미경씨는 만
두, 건두부냉채를 선보였다.
둘째 날, 농장에서 정성껏 캐낸 고구마ㆍ무들로 음식 만들기가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5~30명이 한 조가 되어 전체 20개 조가 음
식자랑 참가에 나섰다.
“고구마는 이렇게 자르는 게 맞아요? 소금은 얼마나 넣죠. 호박
은 어떻게 넣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익는거죠?”아이들의 쉼 없는
질문과 어수선한 분위기에도 도움을 주는 학부모의 손은 즐거워
보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고구마 맛탕, 호박범벅떡, 건강김밥, 고구마샌
드위치, 고구마샐러드, 고구마튀김, 고구마주먹밥, 고구마피자 등
을 주제로 음식만들기와 경합을 벌였다.
90분 동안의 정신 없는 요리시간이 끝나고 각 조별로 만들어진

음식들이 중앙 단상으로 올라왔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원광 스님은 심사평을 통해“아이들의 정성

이 깃들어 있어 좋다. 특히‘卍’자와‘자비’, 사찰이름을 새겨 넣
은 음식은 아이디어가 돋보였다”고 말했다.
이날 1등상은‘卍’자를 새겨 넣은 호박범벅떡이 수상했다.
행사를 준비한 김재기 지부장은“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 올해의 좋은 경험을 통해 내년에는 더욱 좋은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다.                         

양행선광주전남지사장

mybud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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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끌벅적요리체험…
“음식투정안할래요”

어린이·청소년들이 저마다
장갑을 끼고는 호미를 들고
밭에 쭈그려 앉았다. 
푸대자루를 들고 여기저기를
종종 걸음으로 다니는 모습도 보였다. 
300여 평의 고구마·무 밭에서는
웃음소리가 그칠 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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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를 잘게
부숴줘. 너무 크게
썰어서 빵이
합쳐지질 않쟎아.”

너 주먹밥
만들기 전 손은
씻고 온거야?”

전남파라미타, 

가족과함께하는

‘오감만족건강캠프’

①① ② ③ ④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⑩ ⑪ ⑫ ⑬ ⑭ ⑮

⑤ ⑥

①밀납야광연꽃양초 7.0∮×33㎝ ②밀납 1호 그림양초 5.9∮×18㎝ ③약쑥 1호 그림양초 5.9∮×18㎝
④약쑥야광연꽃양초 7.0∮×33㎝ ⑤밀납 PC컵초 5.5∮×4㎝(연소시간약 8시간) ⑥ 한봉금강경세트 5.9∮×18㎝ ①밀납초 90cm  ×90㎝ ②밀납초연봉원기둥 7.0∮×34㎝ ③밀납초돈타레 5.6∮×27㎝

④밀납초밀대 4.7∮×25㎝ ⑤밀납초 1호 5.9∮×18㎝ ⑥밀납초 2호 5.9∮×14㎝
⑦밀납초 3호 4.7∮×13㎝ ⑧밀납초 4호 4.7∮×10㎝ ⑨밀납초 4호반야심경 4.7∮×10㎝
⑩ 밀납초 3호반야심경 4.7∮×13㎝ ⑪밀납초 2호반야심경 5.9∮×14㎝ ⑫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18㎝
⑬밀납초밀대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돈타레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연봉원기둥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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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밀납 양초

우우창창산산업업 인인터터넷넷 홈홈페페이이지지 wwwwww..sshhccaannddllee..nneett

한한봉봉밀밀납납양양초초의의 특특징징
1. 그을음이없습니다.
2. 프로폴리스성분이함유되어항균효과는물론실내공기정화에도움을줍니다.(아토피등피부질환및호흡기질환에도효과가있습니다)
3. 한봉벌집에서추출한우리의밀납이자연환경과건강을생각합니다.

※고·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탱화등에침법을막아주어문화재보존에다소도움이될것으로사료됩니다.

국내유통중인모든양초제조.판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선택하십시오!!!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